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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에 가는 길에 형 에서에게 

쫓기다가 밟은 땅이 있다. 그 땅은 루스 성이었다. 야곱은 거기서 돌

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다. 

   그 땅을 떠날 때,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

다.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“야곱아. 네가 누운 땅

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.” 하셨다. 

  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‘벧엘’로 지었다. 하나님께 약속 받은 땅으

로 ‘하나님의 집, 하나님의 성전’이라는 이름이다. 

   야곱이 외갓집에서 조건을 세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

땅을 얻게 되어 가정과 민족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

이루어졌다. 

2.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

함에게 나타나 “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.” 하셨다. 

아브라함은 자기에는 자녀가 없다고 했다.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나 불

가능하다고 했다. 

  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“내년 이맘때쯤 네 아네 사라가 아이를 

낳으리라.” 하셨다.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좋아하며 그 말

씀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. 

   결국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다. 이는 그 귀한 이삭이었다. 그 줄기에서 

귀한 야곱이 나오고, 귀한 요셉이 나왔다. 그 신앙의 발판과 터전에서 

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온 인류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나왔다. 

   하나님께서 약속하였기에 얻게 된 것이다. 모두 이같이 하나님이 약속

하셨으면 후대까지 길이길이 남도록 지구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. 당

세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을 귀히 여겨라. 



3. 요셉은 꿈에 이집트 대국의 총리대신이 될 것과 많은 형제들 가운데

서 뛰어나게 될 것을 약속 받았고, 조건을 세우고 그대로 되었다. 꿈

으로도, 생시에도 약속을 받은 것이다. 

4. 예수님은 세상 끝 날이 되면 재림한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다. 

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준비하라고 

말씀하고 계신다. 주님의 말씀대로 예비하고 주를 맞는 자들은 영원한 

천국의 약속을 받게 된다. 

5. 하나님도 주님도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행하신다. 그러나 받을 자

가 준비한 대로 받게 된다. 그때가 가까웠든지, 멀었든지 꼭 예비하면

서 기뻐하며 희망으로 기다려야 된다. 


